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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hi Cha  Untitled, 1990, Oil on paper, 102 x 76 cm, detail 

이번에 발표되는 드로잉은 1990 년대 지속되었던   <오딧세이의 배> 연작 중에 나온 

것이다. <오딧세이의 배>라는 시리즈에 관계되면서도 동시에 독립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드로잉이 갖는 독특한 성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완성작을 위한 발상의 메모가 

아닌 점에서 그렇다.

드로잉은 먼저 선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동양의 예술, 동양적인 특성을 강하게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서양에서의 선은 마침내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의 표현으로 

제작되는 점에 비해 동양에서의 선은 때때로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는 그 자체로 남아있다. 

선은 선으로 태어나면서 스스로 자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자동기술적인 성향은 작가에게 예기치 않는 정신적 충격을 주게 된다. 작가가 자신이 

시도해 놓은 드로잉에 영향을 받는다는, 어쩌면 모순된 상황을 빚어내게 된다. 이는 

드로잉의 에너지이자 매력이기도 하다. 드로잉은 태생적으로 본격적인 회화에 앞섬으로써 



언제나 깨어나는 감수성으로 자신을 에워싼다. 작가가 자신이 그려놓은 드로잉에 

감화받는다는 것은 이에 연유한다.

그렇다고 해서 드로잉을 앞에 한 인물이 어떤 연상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오딧세이의 배>에서 엿볼 수 있는 거대한 돛폭을 떠올려도 좋다. 

Ouhi Cha  Untitled, Mixed Media on canvas, 47.5 x 37.5 cm

거센 해풍에 찢어진 돛폭을, 그리고 햇빛에 부서지는 바다의 물결, 불어오는 해풍, 배를 

따라오는 바다새의 울음을 연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찢어진 돛폭을 이르려는 노꾼들의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어도 좋다.

나의 작품을 두고 “동아시아의 평정과 서양의 운동감의 긴장 관계”라고 논평한 독일의 

미술평론가 비겐슈타인의 말을 떠올려보는 것도 무방하다. 때로는 “최소한의 색과 형태”의 

의미를 음미해도 좋으며 “보이는 흔적과 보이지 않는 심연”이라고 평한 평론가 김영순의 

언급을 떠올려보는 것도 작품을 보는 깊이를 더해줄 것이다.

드로잉은 순간에서 일어나 순간에 끝난다. 그러면서 반복이라는 순환을 지닌다. 그래서 

드로잉은 반추하는 사유의 형식에 가깝다고 본다. 언제나 비어있으면서 동시에 차 있는 



상황을 이어간다. 그러기에 드로잉은 작가에 속해 있으면서도 작가의 영역을 벗어나려고 

한다. 자유를 구가하려는 속성과 이를 통제하려는 작가의 의지가 때때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시도한다. 드로잉의 매력은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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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ng of Light and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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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hi Cha  Untitled, 1990, Oil on paper, 102 x 76 cm, detail 

The drawing presented here belongs to the Ship of Odyssey  series, which was 
produced throughout the 1990s. Though related to the series, this drawing can also be 
viewed as part of its own independent sphere. This stems from both the unique nature of 
the drawing and the fact that it is not a sketch for a finished work.

As the drawing begins with line, it could be viewed as Eastern art, or as work 
possessing strong Eastern art characteristics. Comparatively, lines in Western art are 
ultimately produced as an expression of a specific object, whereas in the East, lines 
sometimes remain as such without expressing anything. A line is born as a line and 
comes to stand on its own.



Such an automatic technique tends to cause unexpected psychological shock in the artist. 
It creates the somewhat contradictory circumstance of the artist being influenced by their 
attempted drawing. Herein lies both the energy and appeal of drawing. It essentially 
precedes full-scale painting, thus surrounding itself with an ever-awakening sensibility. 
This is why the artist is impressed by their drawings.

Ouhi Cha  Untitled, Mixed Media on canvas, 47.5 x 37.5 cm

This is not to say that the person in front of the drawing should not make any 
associations. Perhaps the massive width of the sail visible in Ship of Odyssey comes to 
mind. Here one thinks of, images of sails torn by strong sea winds, waves breaking in 
the sunlight, a sea breeze, and the cries of seabirds following a ship. The tension of the 
oarsmen trying to reach for the torn sails is palpable as well.

You may recall the words of the German art critic Wigenstein, who described my work 
as “the tension between East Asia’s composure and the West’s sense of movement.” At 
times, while appreciating the meaning of “minimal color and form,” you might think of the 
words of critic Kim Young Soon, who described the work as “visible traces and an 
invisible abyss;” this will also deepen your appreciation of the work.



Drawing happens in an instant and ends in an instant. In so doing, it entails a cycle of 
repetition. Because of this, I believe that drawing is comparable to a form of ruminative 
thinking. It is always empty and full at the same time. Thus, while drawing belongs to 
the artist, it seeks to escape the artist’s domain. This freedom-seeking nature and the 
artist's will to control it sometimes engage in a tense tug-of-war. Perhaps this is 
drawing’s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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